
(인도자용) 

삶으로 말하기 5 

“사랑을 쓰는 혁명” 

 

  마음열기  

무슨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내 성향 때문에 요즘 내 남편이 고통받고 있다. 내 남편은 

만족을 잘한다. 나랑 만나기 전에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재혼까지 하고 나

니 더더 만족해하면서 사는 것 같다.  

“아니, 어떻게 그래?” 

나는 만족하려고 애쓰는데 잘 안되는데.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는 만족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러니 그게 

너무 괴로웠다. 친정엄마 건강히 살아 계시고, 오빠와 남동생과 살갑진 않지만 어려울 

때 든든하게 잘 도와주고, 아들도 딸도 사랑스럽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까지 했고, 

직장도 공무원이니 40대 여성에서 이보다 좋기 힘들고, 내 살 집도 있고 등등등 

만족을 넘어서 오히려 자만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괴롭다.  

괴로워 할 이유가 없어서 더 괴롭다고 하면 너무 이상할까?  

그런데 나의 이런 문제가 본능이란다. 그냥 인간 자체가 그렇단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동물”이라고 했고, 캐나다 소설가 마거

릿 애트우드는 인간에게 “만족할 줄 모르는 재능이 있다”라고 했단다.  

휴우… 나믄 이런 게 아니라니 다행이다.  

하긴 인간에게 이런 본능이 있으니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겠지.  

내가 최근에 주로 괴로웠던 이유는 남편을 만나고 나서였다. 힘들게 찾아 헤매던 반려

자를 만났으니 이제 행복만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분명 행복한데,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많이 괴롭다.  

- 위 글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최근에 “이럴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

게 괴롭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그때 어떤 감정들이 섞여 있었나요? 

 

- 지금 내 삶을 바라볼 때 ‘잘 알고 있는 사실’과 ‘마음이 실제로 느끼는 것’ 사이의 간



극은 무엇인가요? 

 

- 당신은 평소 ‘만족’이 쉽게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계속 새로운 목표를 찾는 편인가요? 

만족이 안 될 때 보통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예: 더 해야 해, 지금으로 

충분해 등) 

 

 

 나눔    

1.아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서로 나누어 주세요.  

-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의미 있었던 나눔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 나눔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이유나 마음 상태는 무엇

이었나요? 

 

- 왜 우리는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까요? 

 

- 당신에게 나눔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람들이 서로 돕는 행동보다 자신의 것을 지키는 행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 

 

- 우리 사회에서 나눔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왜 우리는 ‘나누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2. 성경은 나눔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래 성경을 읽고 서로 나누어 보세요.  

마가복음 10:35-45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

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

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

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

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께 원한 것은(37절)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

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요구에 대한 예

수님의 반응은(38,43-44

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

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시는 잔’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요?  

‘마시는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과 함께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때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특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가? 

나의 욕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닮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

엇인가? 주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적용과 결단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면 더 많이에 대한 신화를 이야기한다. 조

금만 더 돈이 있으면, 사회적 지위가 조그만 더 굳건하면,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조

금만 더 권력이 있다면, 내 월급이 조금만 더 많아진다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갈 텐데...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본다면, 인정을 받았던 일이, 어떤 경험들이, 더 많은 부가, 

편안이, 성과들이 나를 더 많이에 대한 신화에서 해방해 주고 있는가? 아마 더 더욱 

더 많이에 대한 관심으로 꽉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에 관한 신화는 

우리로 하여금 평생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허상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부자가 되자”와 같은 제목의 책들을 쓰겠지만, 예수님이 현대 

사회의 시장 원리에 대한 책을 쓰신다면, 그 제목은 아마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나누

어 주자”가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제목의 책이 들어오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정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의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약간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포기해야할 부분들이 있는가?  

예수의 희생적 사랑을 받은 당신은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을 기

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지금도 주님은 자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희생의 삶으로 부르고 계신

다. 그 부르심에 대해 당신의 응답은 어떤것인가? 

 



  기도 


